
기 원 문

생명의 기운이 향기로운 꽃잎으로 허공을 장엄하고 만나는 얼굴마다 웃

음이 가득한 이때에 모든 생명의 평화와 안락을 위해 부처님은 우리 곁

에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광화문 광장에서, 서울의 중심에서, 우리나라의 하늘에 등을 

밝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존귀한 부처의 씨앗임을 가르쳐 주신 부처님께 정

성으로 올리는 공양입니다. 더불어 지혜로써 마음을 맑게 하고 자비를 실

천하여 부처님의 향기가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 가자는 간절한 서원이기

도 합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광화문 광장은 우리의 전통이 담긴 터이며 시민들

이 함께하는 도시문화의 상징이자 인간 중심의 광장입니다. 오늘 이곳에

서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이룩하고 생명의 존엄과 인성의 회복, 그리

고 한반도 평화라는 우리 모두에게 부여된 무거운 짐을 덜어내기 위해 

마음자리에 불을 밝힙니다.

우리가 딛고 있는 물질편리에 대한 무한한 집착,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

는 분별없는 개발,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소통의 부재는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서로의 행복을 위해서 나눌 때 화해하며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기꺼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와 정성으로 당신이 걸으셨

던 실천의 길을 따라 어두운 마음에 환한 빛을 비추고자 합니다. 끊임없

이 수행하고 정진하며 지혜의 등을 들고 참 나를 찾아 길을 떠나겠습니

다. 

전통문화의 가치를 바로 세우고 선조의 빛나는 정신으로 모든 생명이 안온

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밝은 지혜가 없이는 불안에서 벗어



날 수 없음을 깨우쳐 남과 북이 공존과 상생, 신뢰와 믿음으로 대화하고 

교류하겠습니다.  

부처님 법을 만난 소중한 인연 공덕으로 오늘 우리가 밝힌 등불을 저마

다의 마음에 담아 공업중생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위하여 세상에 희망을 

비추고 마음에 행복이 들도록 서원의 등불을 밝히겠습니다.

마음 깊이 등을 밝히고 세상을 맑게 하는 불제자가 될 것을 발원하오니 

부디 섭수하시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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